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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주기술의 도약과 시련 

洪性範1) 

대만총통선거를 앞두고 계속된 중국의 무력시위훈련에서 정치경제적 상황 못지않게 高雄과 基隆 인근해역에 발사된 
M계열의 중국제 미사일의 성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만의 시사주간지 『新臺灣』에 따르면 이와 같은 훈련에 
중국이 세계 무기수입상들을 초청한 사실을 들어 국제적인 역학관계뿐 아니라 '미사일 장사'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
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 급파도 중국제 미사일에 대한 정보수집이 주임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다. 

중국의 미사일 개발은 중·소대립이 노골화되었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의 원조나 기술지원을 받지 않

는 자체기술로 ICBM개발에 착수하여 1965년 최초의 지대공 미사일인 「紅旗1호」를 개발한 후, 이어 「紅旗2호」 
및 「紅旗3호」가 잇달아 성공되었고, 선박용 미사일인 「紅旗61호」도 개발된다. 

1980년 5월 사정거리 12,800Km의 ICBM이 개발되었고, 공대함 미사일인 「海鷹」, 「鷹擊」(모델 C-601, C-
801)등 전술미사일에 이어 '82년 10월 잠수함의 미사일 수중발사를 성공하는 등 미사일 개발은 꾸준히 진전되고 있
다. 중국의 우주기술은 이같은 미사일 개발이라는 군사적 목적과 맞물리면서 그 발전의 속도를 더해왔다. 

우주기술의 도약 

중국 로켓의 기원은 11세기경 중국무기인 '화전' (火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로켓을 '火箭'이라
고 부른다. 그러나 본격적인 위성개발은 '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57년 소련 「스푸트니크1호」의 성공적 발사
에 자극을 받는 모택동은 '58년 5월 17일 인공위성개발을 강력히 지시하였고, '60년 2월 19일 중국 최초의 실험용 
로켓인 「T-7M」을 쏘아 올리게 된다. 특히 특히 중·소대립이 노골화되면서 '60년대 말 주은래는 대규모의 운반로

켓 및 위성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무원내에 구성하여 로켓개발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우주기술은 새
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중국 운반로켓연구소에 과학기술자들을 집결시켜 연구에 박차를 가한 결과, '70년 「長
征1호」(CZ-1)가 선보였다. CZ-1은 사정거리 7천 Km급의 초기 ICBM을 전용한 것으로 크기는 직경 2.25m, 중
량 3백kg 정도였으며 저고도에 쏘아 올린 성능이 좀 낮은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운반로켓과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상
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과 위성로켓은 동시에 개발되었다. 

1970년 4월 24일, 주천우주기지를 떠난 173kg의 「東方紅1호」는 모택동사상을 찬양하는 '동방홍' 멜로디를 송신
하여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중국의 우주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1971년에 두 번째 위성을 발사한 후 문화혁명기의 혼란으로 세 번째 발사까지는 4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었다. 1975
년 12월 16일 제3호 위성 발사에는 「풍폭(風暴)1호」(FB-1)라는 2단식 신형 로켓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의 ICBM, 타이탄Ⅱ와 거의 같은 크기이다. 인공위성의 운반로켓으로 직경, 높이, 중량 등에 따라 '장정'(長征: Long 
March) 1, 2, 3, 4호와 '풍폭'(風暴: Storm) 1호 등이 사용되었는데 1982년 이후 풍폭1호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로켓개발노력은 몇 번의 기술적인 전환점을 이룬다. 1975년 11월 16일, 4번째 위성은 중국 최초로 위성을 
회수하였다. '81년 9월 19일, 9번째 발사된 위성은 하나의 운반로켓에 3개의 위성을 싣고가 궤도에 진입시켰다. 서
로 다른 목적, 구조, 궤도 등을 가진 3개의 위성을 충돌없이 발사하는 정교한 기술을 세계에서 4번째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84년 4월 8일에는 정지궤도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 때 사용된 로켓은 「장정3호」로 이전의 로켓과는 다른 
3단식이었으며 지상 3만 6천 km의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것으로 중국 우주기술의 새장을 여는 계기가 되
었다. '86년 2월 1일 방송통신용 위성발사는 실험기에서 실제 사용기로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88년 9월 7일에
는 최초의 기상위성을 발사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우주기술은 자체 개발된 위성제작과 발사기술을 보유한 5개국 중의 하나이고, 위성회수기술을 보유
한 3개국 중의 하나이다. 또한 다연장 위성로켓 발사기술을 보유한 4개국 중의 하나이며, 자체 개발한 증속로켓을 이
용하여 정지궤도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5개국 중의 하나일 정도로 이 분야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평가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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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주세일즈의 가속화 

1984년 까지 14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중국은 이미 지난 '85년, 그 동안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위성발사의 상업화를 
선언하고 나선 바 있다. 다른 나라의 위성을 유료로 발사해 주는 세계의 우주세일즈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않는 기술력과 값싼 비용을 무기로 충분한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다. '90
년 10월 5일에는 미 휴 

<표> 중국의 주요 위성발사일지

스턴사의 「아시아세트(Asiaset)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래, '92년 8월 14일 호주의 '옵터스 1호' 통신위성도 
성공시켰다. 

중국의 우주개발노력은 이른바 모택동의 '자력갱생'에 따라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룩하였다는데 큰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여기에는 錢學林, 任新民 같은 뛰어난 과학자들과 국가적 프로젝트로 총력을 기울인 중국지도층의 노력으로 가능
하였다. "우주기술이야말로 국가능력의 거울이고 국가번영이 상징"이라는 등소평의 말도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의 우주마켓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련이 도래하고 있다. 

우주기술의 시련 

중국이 상업화 이후 위성발사실패는 '92년 3월, '95년 1월 그리고 '96년 2월 15일 등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첫 번째
와 두 번째의 실패는 운반로켓보다는 Huges社가 제조한 탑재위성의 결함이라는 중국측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
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우주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6년 2월 15일, 미 Loral社가 제
작한 Intelsat社 보유의 음성 및 영상중계용 위성이 발사 후 22초만에 폭발함으로써 야기된 최근의 발사실패는 미국
의 콜럼버스호 폭발사고와 같은 위력으로 중국의 저가에 의한 우주시장공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날의 사고는 폭발된 로켓의 잔해가 인가로 떨어져 공식적으로 발표된 피해상황만 해도 80여 채의 가옥파괴와 57
명이 사상자 발생이었다. 이같은 인적, 물적 피해 외에도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이라는 치명적인 손실
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당장 3월로 예정된 Hughes 376위성을 쏘아올리려는 홍콩 Apstar 컨소시움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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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위성중계 홈서비스 회사인 미국의 Echstar Communication社도 중국의 長征운반로켓
에 대한 확신이 사고 이후 반반으로 변했다. 대형 케이블 회사인 Tele-communication社와 Rupert Murdoch의 
News社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위성TV서비스를 제공하기 기업합작을 하면서 상당히 화제를 불러 일으
킨 바 있었다. 관련된 위성발사는 중국의 운반로켓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추진에 대해서는 회의적
인 관측이 많다. 

발사실패에 대한 중국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다. 서방 전문가들은 로켓발사 조정시스템의 기본적인 결함으로 
보고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로켓발사 조정시스템의 기본적인 결함으로 보고 있다. 서방 경쟁사들은 중국의 운반로켓
이 값은 저렴한 대신 테스트가 부족하고 표준화의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비판해 왔고 이번 사고도 이러한 맥락
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항변도 만만치가 않다. 미국의 맥도널 더글라스, 록히드 마틴, 유럽의 아리안스페이스, 러
시아의 Proton 등 어느 것도 실패하지 않은 경우가 없으며 그 실패 횟수는 중국보다 많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공급
되었던 안정적인 우수한 성능의 장정로켓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방 전문가들의 견해도 갈리
고 있다. 중국이 일만년전에 앞섰던 불화살(火箭)의 환상은 깨질때가 되었다는 의견과 장정로켓의 결함은 곧 보완될 
것이고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원대한 야망으로 우주시장에 뛰어든 중국이 새롭게 나타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석 1)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 핵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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